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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지는 꿈틀’ 지원 사업은 예술적 실험과 더불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단체의 

가능성을 동시에 찾아보는 연결고리로서의 지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된 대부분 프로젝트의 의미가 매우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 사업의 

방향성에서 선정이 엇갈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선정된 단체들의 의도나 의미들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펼쳐지는 꿈틀’ 지원사업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지원 사업에서 충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의 다른 의견으로는 ‘펼쳐지는 꿈틀이 지향하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예술 

활동에 방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단체도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술적 매소드가 거세된 

프로토콜이나 모듈을 활용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교육하는 예술가로서의 

문제의식과 지역과의 연계, 예술교육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단체가 가진 철학과 이를 

구현하는 진정성 등이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청한 60여 개 단체 모두가 

공모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문화예술교육 중견 단체로서 사업에 대한 취지 이해와 

지원신청서상의 계획안이 매우 수준 이상의 훌륭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등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기획된 의도와 의미에 맞는 프로젝트로서의 활동을 부탁드리며 훌륭한 

결과로 단체의 활동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